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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역대급 최악의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눈･비 소식

보다 미세먼지 소식에 더 예민해지고 바깥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 감염 질환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어 

WHO(세계보건기구)는 급기야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러

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인들은 신종 바이

러스, 미세먼지, 꽃가루 등의 이물질에 노출과 체내유입

으로부터 신체 보호를 위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식품산업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업인 ‘칸타(KANTAR)’ 보고

서에 의하면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발생 때

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

년 신종플루 발생 전후로 홍삼 제품 구매가 57% 급성장

했고, 2015년 메르스 발병 전후 비타민 등 기타(홍삼 제

외) 건강기능식품이 15% 성장, 홍삼 제품은 신종플루 때

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줄었지만 8%의 높은 성장을 보였

다(그림 1)(식품음료신문, 2020). 이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한 2020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역

시 2009년, 2015년과 유사하게 건강기능식품 인삼이 전

년 동기보다 78%, 영양제 35%, 홍삼 34%, 비타민 25%씩 

구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일경제, 2020).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품 규모 확대와 함께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특별한 날 또는 명절날 

선물로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로서 상시 매출은 주춤하

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성이 식약처에 등록됨에 따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이 출시되고 있으며 상시 구매 소비자가 크게 증가되었

다. 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꽃가루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목, 코), 피부질환 등의 알레르기 질환의 급증으로 

인한 면역과민반응을 완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능성 식품소재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되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

용하게 되는데, 빠른 시간 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

켜 줄 수 있으나, 영유아에서의 발암 문제와 장기간 사용 

시 내성 및 부작용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사용이 매우 제한

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면

역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면

역과민반응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식품 섭취를 통해 면

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원고에서는 면역과민반응 완화를 위한 면역력 강화

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 전통식품 소재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신규 기능성소재로 

개발하여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면역의 정의

인체의 면역계(immune system)는 외부의 세균, 바이

러스, 곰팡이, 각종 유해물질 등 다양한 병원균(항원)을 

제거하거나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과 같은 질병의 

발생을 억제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인체 방어시스템으로

서,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Van 

Parijs와 Abbas, 1998). 이러한 면역 반응의 종류에는 

항원 자극에 대한 면역체계의 과도한 반응에 의한 과민반

응,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획득성 면역체계 

손상에 의한 면역결핍, 이물질을 자기항원과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반응으로 구별된다

(Warrington 등, 2011). 즉, 면역계의 불균형은 각종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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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원인이 되는데, 면역계가 약해지면 감염, 감기, 에이

즈, 암 등에 노출되고, 반대로 과도한 수준으로 면역체계

가 활성화되면 알레르기, 관절염 등 각종 과민면역 및 자

가면역질환에 노출되므로 건강한 면역체계는 균형이 중

요하다.

면역력 결핍(저하)

인체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데 이 중 백혈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백혈

구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림프구(lymphocyte), 과립구

(granulocyte), 단핵구(monocyte)로 나눠진다. 이 중 림

프구는 T 세포, B 세포, NK 세포 등으로 구성돼 있다

(Janeway 등, 2001). 초기 면역을 담당하는 단핵구 대식

세포(macrophage)는 조직 내에서 탐식작용이 왕성하고,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모두 관여하는 면역세포이다. 대식

세포 표면의 탐식 패턴 인식 수용체에 외래물질이 인식되

면, 식세포(phagocytes)에 의하여 살해되고, 신호 패턴 

인식 수용체에 외래물질이 인식되면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interleukin-1β(IL-1β), interleukin- 

6(IL-6) 및 interleukin-12(IL-12)와 같은 다양한 cyto-

kine들을 생산함으로써 선천면역 및 후천면역계에 항원 

제시를 하는 작동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게 된다(Mills 

등, 2000). 또한, 림프구는 후천면역을 대표하는 세포로 

계속 몸 안에 잔존하는 균을 찾아내어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림프구는 균이 없어진 후에도 기억세포로 바

뀌어 동일 균이 침입했을 때 그 균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소멸시키는 기능을 한다(그림 2)(Nicholson, 

2016; Dranoff, 2004). 면역력 결핍(저하)은 대부분의 질

병(특히, 감염, 염증, 암 등)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며, 암과 

노화 같은 과정을 촉진하고 치유과정을 지연시킨다. 면역

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노화,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주

A

B

그림 1. 건강기능식품 주요 품목 구매액 규모(A)와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구매액 규모(B)(식품음료신문, 2020).

그림 2. 선천면역과 후천면연의 차이점(Dranoff, 2004).



13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 소재 중심으로)
된 요인이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같은 계절적 요인, 미

세먼지 같은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가 심

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는데 이러한 상황

에서는 면역계의 기능도 약화된다. 이렇듯 면역력이 저하

되면 감기, 만성 피로 및 암 등 다양한 면역질환과 노화, 

생활습관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면역과민반응

알레르기(allergy)는 과민반응이라는 뜻으로 생물체가 

이물질과 접하게 되면 항원･항체반응에 의하여 생체 내

에서 급격한 반응 능력의 변화로 인해, 오히려 생체에 해

로운 반응으로 조직 장해를 수반하는 생체 반응을 말한다

(Janeway 등, 2001). 과민반응은 비만세포(mast cell) 

및 호염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IgE 수용체에 알레르기 항

원과 IgE 복합체가 결합하면, 히스타민(histamine)의 분

비뿐만 아니라, cytokine인 TNFα와 IL-6의 생성을 증가

시켜 생체 내의 염증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

다(Black, 1999). 이러한 과민반응은 소아에서 노인까지 

전 생애 동안 지속되며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입원치

료 반복, 결석 증가, 의료비 부담 및 운동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 제약 등으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러한 면역력 저하 및 과민반응에 의한 질환은 일시적

인 효과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치료제는 일시적인 진정효과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로부터 면역력

을 강화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제제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역 관련 기능성식품 현황

현재 면역과 관련된 기능성원료는 2020년 기준 생체

방어 능력을 증강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면역기능증진’과 

민감해진 면역기능(과민면역)을 조절하여 개선시키는 목

적인 ‘과민면역반응완화’의 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관

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허가

된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고시형 10종, 개별인

정형 21종이다. 표 1은 2가지 항목 내에서 기능성별로 

세분화하여 작성한 것이다(식품안전나라, 2020).

고시형원료

인삼(면역기능증진): 인삼은 우리나라 고유의 건강기능

식품으로 예부터 뿌리를 널리 사용해 왔으며 그 가공방법

에 따라 수삼, 백삼 및 태극삼으로 나뉜다. 뿌리를 캐낸 

후 말리지 않은 수삼, 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

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백삼, 수삼을 물로 익혀 말린 

태극삼이 인삼에 해당된다. 건기식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서 인삼은 지표성분 ginsenoside Rg1, Rb1을 0.8~34 

mg/g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삼의 대표적인 약리효능에는 항암활성, 면역증진 등

이 있으며 상당 부분 ginsenoside란 성분에 기인하는 것

표 1.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기능성 고시형 개별형 인정현황

면역기능
증진

면역기능 증진

인삼, 홍삼, 알콕시
글리세롤 함유 상어
간유, 클로렐라, 알
로에겔

인삼다당체추출물, 바이오게르마늄 효모, 표고버
섯균사체, 효모베타글루칸, 동충하초 주정추출물, 
청국장균배양정제물(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

11
(고시 5, 개별 6)

면역기능 개선 상황버섯추출물 헤모힘 당귀혼합추출물
2

(고시 1, 개별 1)

면역조절 － 합성PLAG, 스피루리나
2

(개별 2)

꽃가루에 의한 
코 막힘 개선

－
Enterococcus faecalis(FK-23) 효소 및 가열처리 
분말(LFK)

1
(개별 1)

영양소 비타민 A, 아연 －
2

(고시 2)

장 건강 알로에겔 프로바이오틱스(VSL#3)
2

(고시 1, 개별 1)

과민면역
반응완화

피부상태 개선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 ATP, Lactobacillus sakei 
Probio65, 과채유래유산균, Lactobacillus 
rhamnosus IDCC3201 열처리배양건조물

5
(고시 1, 개별 4)

코 상태 개선 －
구아바 잎 추출물 등 복합물, 피카오프레토 등 복합
물, 쑥부쟁이추출분말, L. plantarum IM76과 
B. longum IM55 복합물(NVP1703)

4
(개별 4)

면역과민반응개선 － 다래추출물, 소엽추출물
2

(개별 2)

자료: 식품안전나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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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혀지고 있다(Berek 등, 2001; Chang 등, 2003; 

Lee 등, 2004). Major ginsenoside 중에서는 Rg1이 주

로 면역력 증진작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Rg1의 경우 각 항원에 대한 도움 T세포(T helper 

cell), 대식세포(macrophage), 자연살상세포(NK cell)

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액성면역과 세포성면역을 증강시

켜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와 Han, 2006). 또한, 

Rg1은 macrophage에서 선천성면역 조절에도 관여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Wang 등, 2014). Minor ginsenoside 

성분인 Rg3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는 이미 폐암과 간암치료제의 신약성분으로 쓰일 만큼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다. 항암효과와 함께 암의 전이를 

억제하고 혈액순환 촉진과 면역력 증강, 혈당치 저하 등

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Shan 등, 2014; Lee 

등, 2020). 이렇듯 현재까지 밝혀진 인삼의 면역조절작용

은 림프구 증식 증가, 항체생성증가 등 특이적 면역과 비

특이적 면역을 모두 항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였으며 

저하된 면역기능이 인삼 섭취를 통해 회복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홍삼(면역기능증진): 홍삼은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원재

료로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농축 

또는 발효･분말화한 것으로, 지표성분인 ginsenoside 

Rg1, Rb1, Rg3가 2.5~34 mg/g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어

야 한다. 홍삼이 인삼과 다른 점은 minor ginsenoside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인삼에는 major gin-

senoside인 Rb1, Rb2, Rc, Rd, Re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당이 많이 함유된 상태에서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홍삼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당이 분해되어 

저분자 형태의 Rh2와 같은 홍삼 특유의 성분이 체내 흡수 

향상에 도움을 주고 Rg3와 같이 인삼에 비해 함량이 증가

한 성분이 나타난다. 특히 Compound-Y, -Mc, -K와 같

은 인삼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희귀 ginsenoside 성분

이 포함되어 있다(Lee 등, 2015). 이러한 성분으로 인하

여 홍삼은 면역력 증진뿐 아니라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등에 도움을 준다(식품안전나라, 

2020).

클로렐라(면역기능증진): 클로렐라는 민물에서 서식하

는 단세포 녹조류로 5대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비롯해 필

수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 엽록소 등이 함유돼 있다

(Kang 등, 200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부건강 및 항산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 다양한 기

능성을 인정받은 고시형원료로, 총 엽록소의 함량이 1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면역력 증진과 관련된 

연구로는 macrophage를 통한 탐식기능의 증가 및 T- 

cell과 B-cell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An 

등, 2008; Kang 등, 2015). 또한, Toll-like receptor 

4(TLR4)를 통한 protein kinase에 의한 macrophage 

activation이 보고된 바 있다(Hsu 등, 2010).

알로에 겔(면역기능증진): 알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의약

품, 화장품, 기능성식품 등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알로에는 지방산, 유기산, 플라보노이드 등 200여 가지의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단백, 다당

체 등의 저분자 물질인 안트라퀴논류, 안트론류, 크로몬

류, 피론류, 아미노산,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성분들이 포

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Reynolds, 1985; Okamura 

등, 1997). 알로에 겔은 고형분 중 총 다당체의 함량이 3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부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 등의 기능성에 대해 고시형 원료로 인정받았

다. 면역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알로에로부터 분리된 당

단백인 NY 945가 히스타민 등의 매개체 분비를 억제하

며 호산구의 조직 내 침윤을 억제함으로써 항알레르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Yen 등, 2000). 알로에로

부터 추출한 단일 물질인 alprogen은 IgE 항체에 결합함

으로써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보고되

어 있다(Jung, 1998).

개별인정형원료

헤모힘 당귀혼합추출물(면역기능개선): 당귀혼합추출물

은 국내에서 재배한 당귀, 천궁, 백작약 등 식물성분을 

재조합 및 재구성해 개발한 식물복합추출물로 지표성분

은 조다당 30~50%, nodakenin 0.1~0.4%, paeoniflorin 

0.8~1.5%, chlorogenic acid 0.08~0.2% 정도로 표준화

한 것이다. 당귀혼합추출물은 림프구 활성을 증가시켰으

며, 동물시험에서 백혈구 및 림프구 수, NK 활성, inter-

feron-γ(IFN-γ) 등이 증가하여 면역기능이 개선됨을 확

인하였다(Park 등, 2014; Park 등, 2012). 

구아바 잎 추출물 등 복합물(과민면역반응 완화_코 상태 

개선): Guava 잎의 주정추출물로 과민반응에 의한 코 상

태(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표성

분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며 주로 타닌(tannin)이나 ella-

gic acid, EGCG, gallic acid 등이 포함된다. 동물실험에

서 비만세포 탈과립 반응을 억제하고 혈중 히스타민 농도

를 감소시켰으며, 비만세포 흥분 시 관찰되는 prosta-

glandin이나 leukotriene 경로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Jang 등, 2014b). 또한 염증을 유발한 대식세포에서 

염증인자의 생성과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 경로를 차

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등, 2014a). 

다래추출물(과민면역반응 완화_면역과민반응 개선): 다

래열매의 열수추출물로 동물과 인체실험에서 모두 면역

과민반응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IgE 수치가 증가된 사

람에게서 면역과민반응의 지표인 IgE 항체와 호산구 수 

및 호산구 단백질인 ECP 및 eotaxin의 감소효과를 나타

내었고 땅콩 등 특정 알레르겐에 대해서도 피부면역반응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Kim 등, 2007a; Kim 등, 2007b). 

특히 Th1과 Th2 cytokine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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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등, 2005). 지표성분은 

quinic acid와 구연산(citric acid)이다. 

면역과민반응 완화 신규 기능성 소재 
쑥부쟁이(과민면역반응 완화_코 상태 개선)

쑥부쟁이(Aster yomena)(그림 3)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널리 분포

하며, 전국각지 산야지의 약간 습기 있는 곳에 흔히 자생

한다. 쑥부쟁이는 어린순을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기름에 

볶아먹기도 한다. 잎은 정유가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C

가 풍부하며, 그 외 생리활성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해열제, 이뇨제로 이용하며, 민간요법에

서는 기침, 천식 등에 쓰이고 있으며, 잎에서 즙을 내어 

벌레 물린 데에도 사용하기도 한다(Jung 등, 2005).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국화과 산채인 쑥부쟁이는 그 자원이 풍

부하나 지금까지의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암 예방, 항균

활성, 항산화활성 등이 보고된 정도이며(Sim 등, 2014; 

Ng 등, 2003; Oh 등, 2012), 그 밖의 효능검증 및 성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우

리 고유의 나물 ‘쑥부쟁이’의 면역 관련 기능성 효능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쑥부쟁이 추출물의 과민면역완화에 대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알레르기 완화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하

였다. 쑥부쟁이 추출물을 먹이지 않은 쥐와 먹인 쥐로 나

눠 진행했으며,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2주 간격

그림 3. 쑥부쟁이 생채사진.

A B

그림 4. 알레르기 유발 마우스에서 IgE와 Histamine에 대한 쑥부쟁이 추출물의 개선효과. (A) IgE, (B) Histamine(Hwang 등, 2018).  

A

B

C
그림 5. 쑥부쟁이 추출물의 T세포 발현 
조절 효과. (A) IFN-γ 발현, (B) IL-4 발
현, (C) IFN-γ(Th1 세포)와 IL-4(Th2 세
포) 발현 비율(Hwang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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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 차례 오브알부민(ovalbumin)을 주사했다. 이어 

쑥부쟁이 추출물을 4주간 경구 투여한 쥐 집단의 혈청에

서는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글로불린(IgE)과 히스타민 농

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4), 면역 반응을 조

절하는 cytokine도 쑥부쟁이 추출물을 먹인 집단에서는 

정상 생쥐 수준으로 조절된 것을 관찰하였다. 그뿐만 아

니라 알레르기 유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h1 세포와 

Th2 세포의 조절 시험에서도 쑥부쟁이 추출물 처리그룹

에서 Th2 세포는 감소시키고 Th1 세포는 증가시키는 것

을 확인하였다(그림 5, 6)(Hwang 등, 2018). 또한, 쑥부

쟁이 추출물이 과민면역에 따른 쇼크(아나필락시스, ana-

phylaxis)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아

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수 분 이내에 

발생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급성 알레르기 증상이

다. 쑥부쟁이 추출물을 먹지 않은 쥐 집단은 쇼크 유발 후 

100% 치사율을 보인 반면, 쑥부쟁이 추출물을 먹인 쥐 

집단은 약 50%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그

림 7).

다음은 쑥부쟁이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생쥐는 피부가 건

조해지거나 짓무르고, 홍반 증상을 나타내었으나, 쑥부쟁

이 추출물을 먹인 생쥐는 이 같은 증상이 40% 정도 줄어

드는 것을 관찰하였다. 피부 조직의 염증을 확인한 결과, 

쑥부쟁이 추출물을 투여한 집단은 염증에 의한 침윤도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Hwang, 2017). 

쑥부쟁이의 과민면역완화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였다. 알레르기 코 결막염

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6주간 쑥부쟁이 추

출물을 먹게 한 뒤 코 결막염 증상과 면역 기능 변화를 

조사했다. 실험 참가자들이 쑥부쟁이 추출물을 1 g씩 하

루에 두 번, 6주간 복용한 결과, 콧물과 코 가려움, 콧물, 

목 넘김 등의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2017). 

그뿐만 아니라 쑥부쟁이는 면역 증가활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특허 제10-1746388호). 쑥부쟁이 

디클로로메탄(CH2Cl2), 에탄올(EtOH), 헥산(Hexane), 

에틸아세테이트(EtOAc) 및 부탄올(BuOH) 분획물의 면

역 활성을 측정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분획물이 다른 분

획물과 비교하여 대식세포 증식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고, 

면역관련 cytokine인 IL-6 및 TNF-α의 생성을 유의적

으로 억제시켰으며, Fc 수용체 I의 발현량이 약 2.5배 증

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8)(Hwang 등, 2017). 

쑥부쟁이 추출물의 과민면역완화 및 면역력증진에 관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

별인정형 기능성원료(식약처 2019-13호)로 인정받았

다. 쑥부쟁이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지표성분인 루틴의 함량이 3.68 mg/g 이상 함유

하여야 하며 일일섭취량은 2 g/일이다(표 2).

이와 같이 우리 농산물인 쑥부쟁이의 과민면역 완화 

및 면역력 증진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산업

에 우리나라 전통소재가 응용된다면 우리나라 전통식품

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국내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

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미세먼지, 황사 등

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한국의 헬스케어산업, 

바이오산업과 더불어 K-Food 트렌드에 전 세계가 주목

표 2. ‘쑥부쟁이추출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등록 현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

(제2019-13호)

기능성원료
기능(지표)성분

기능성

1일 섭취량

쑥부쟁이추출분말 
루틴(rutin), 3.68 mg/g 이상
면역과민반응(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g/일

그림 7. 쑥부쟁이 추출물의 아나팔락티스 반응에 대한 마우스 
치사율 억제 효과(Hwang, 2017).

그림 6. 쑥부쟁이 추출물의 사이토카인 조절 기전(Hwang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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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소비자 니즈가 급증하는 면역과

민반응 억제를 통한 면역력 강화 효능이 있는 국산 전통

식품 소재 유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식품산업계는 한 개의 똘똘한 기능

성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응에 따른 수입대체 가능한 글로벌 국산 기능성소

재를 발굴함에 따라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수출 확대를 

통한 K-Food 산업의 세계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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